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대한 시설물 설치와 정비에 박
차를 가하고 있다.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들었
지만 선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○ 1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유실된 송산 절개지(면적 650㎡)에 
대한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실시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
해 안에  정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영종 씨사이드파크 경관폭포 일대(중구 운남동 1640-1)에 응급차 등의  
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자동주차관제시스템도 도입했다.

○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여원을 들여 영종진에 누각을 설치하여 일
대에 전몰영령 추모비, 태평루 등 ‘운요호 사건’과 연계된 전통공원을 조성, 
주민들이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
했다.

○ 지난 2017년 4월말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갯벌, 철새, 염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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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돼 문을 연 랜드마크 공원인 영종 씨사
이드파크에는 연간 50만여명이 찾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방문객이 
감소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
선제적으로 공원 시설물 설치와 정비에 나서고 있다. 

○ 한편 인천경제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종 씨사이드파크 내 
레일바이크, 캠핑장, 테니스장 등 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
사용료를 경감해줬으며 사용 허가기간도 연장해주는 등 앞으로도 적극 지원
할 계획이다.

○ 문현보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은 “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확
충,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
다. 


